
GS칼텍스, 석유가격 연착륙 착수
6월30일 소비자 보호 위해 단계적 인상 천명 … 3사도 뒤따를 듯

정유기업들이 리터당 100원 할인 조치가 끝난 이후 석유제품 가격을 당장 원상회복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원래 가격에 접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위 GS칼텍스가 처음으로 단계적 환원 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6월30일 “석유제품 가격이 급변하면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하했던 석유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계적 인상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올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GS칼텍스의 조치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유기업들이 합리적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충격을 느끼

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연착륙>을 압박해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에너지는 다른 정유기업과 달리 카드 할인방식을 채택해 단계적 인상을 하려 해도 절차가 쉽지 않아 일

단 7월7일 100원 할인을 바로 끝낼 예정이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GS칼텍스의 조치를 따라갈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SK에너지가 환원하고 GS칼텍스가 단계적으로 환원하면 SK와 GS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 수요가

GS칼텍스로 몰리게 돼 자연스럽게 SK에너지도 가격을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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